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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제품 생산 호조에 섬유 부진
통계청, 8월 화학제품 생산 5.4% 증가 … 섬유제품은 6.3% 감소

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생산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좀처럼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

다.

통계청이 발표한 <8월 산업활동 동향>에 따르면, 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.5% 늘어 6개월째 증가세를 

이어갔지만 7월 7.0%보다는 둔화됐다.

산업 생산이 둔화된 것은 현대자동차 분규로 자동차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이다.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산업 

생산증가율은 6.0%로 7월 5.7%에 비해 0.3%p 높았다.

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.8%, 영상음향통신은 14.7% 증가한 반면, 자동차 생산은 노사분규 등의 영향

으로 0.1%, 휴대용컴퓨터 등 사무회계용 기계 생산은 14.9% 감소했다.

화학제품은 의약품, 엔지니어링 플래스틱, 화장품이 호조를 보이며 5.4% 증가했고, 섬유제품은 염색직물, 합

성섬유직물, 합성섬유사 부진으로 6.3% 감소했다.

생산제품 출하는 5.8% 늘어 8월의 6.4%에 비해 0.6%p 둔화됐는데, 내수용 출하는 4.5%, 수출용은 7.7% 늘

어 수출용 출하증가율이 내수용 출하증가율을 웃돌았다.

제조기업 평균가동률은 78.2%로 8월보다 2.3%p 하락했으며 재고율은 1.4%p 떨어진 95.0%를 기록했다.

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및 정밀기기 등에 대한 투자감소로 2004년 8월에 비해 0.9% 줄어드는 등 감소

세로 반전됐다.

설비투자는 2005년 들어 매달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기계수주는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17.6% 늘어났지만 7월 25.4% 보다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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